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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이 14일 노동조합을 방문 지재식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 임원 선거시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노정, 노사 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대통령, 장관 등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경총 회장을 만나 비정규직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한 것처럼 변화된 활동을 펼칠 것이다.
415총선과 관련해서 이수호 위원장은 보수여당과 진보야당의 탄생이라는 일대 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구태정치에 질려버린 국민들에게 민주노총과 당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동조합은 이수호위원장의 발언 후 향후 원내진출한 국회의원과 단위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국회의원 몇 명 진출했다고 온갖 민원을 다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과 민주노총이 규정을 만들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한 기준을 총연맹에서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해 단위사업장이 기준을 만들어야할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 사안별로 단위노사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각 사업장 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와 연맹 그리고 총연맹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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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노동조합 방문


구태정치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대안 역설 

















